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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불교

종교는 사회의 복합적인 문화현상이며 하나의 일관된 문화체계이자 생활양식이

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초자연적인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일이거나 믿음의 체계’이다. 

울산에도 다양한 형태의 종교가 있다. 원시신앙 형태인 민간신앙에서부터 개항기

이후 한국 종교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자생종교, 그리고 문화전통이 전혀 다른 동서

양의 고전종교들이서로공존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인 것이다. 이들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각 종교단체들은 지

역 곳곳에서선교 및 신도확보에 나서고 있다. 선교의장소도 산속과 시내 중심가 건

물 등 다양한 곳에 있어 바쁜 현대인들의 마음을 불러들이고 있다. 대부분의 종교들

은 저마다 최고의 진리를 소유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개중에는자기 종교만이 진정한 종교라는 종교진리관에근거하여 상대의 종교

를 사이비종교, 이단종교, 허위종교등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울산사람들은 이들 종교에 앞서 자연을 숭배하고 신앙했다. 자연을 생명이 살아

약동하는 힘의 원천이자 숭배의 대상으로 봤다. 그리고 인물은 산천의 정기를 타고

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자연의 정기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집터를 잡고 산천을 숭배

했다. 마을에는 당신(堂神)이라고 해서 마을을 보살펴 주는 신을 모셨다. 국수당은

산 정상에, 산신당은대개 산 중턱에 마련했다. 서낭당은산 아랫자락에 두어 부정을

금하는 성역으로삼았다. 

울주군에 남아 있는 제당이나 방어진 일대 동해안의 별신굿 역시 제사적 성격과

신앙적 성격의 산물이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고사를 지내 복을 빌고 천지신명께 감

사드렸다.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이사를 할 때는 집안의 불안과 질병 등을 퇴치

하기 위해 안택(安宅)을 빌었다. 길을 가다가도 장승이나 서낭당을 만나면 기도를

올렸다.

울산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 속에서 이뤄지는 생활은 그 자체가 신앙과 깊숙하게

닿아 있다. 지금은신앙의식중 상당수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울주군 일부 지역

이나 강동지역에는 여전히 그 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울산지역의

여타 종교들과함께 다종교 사회를 더욱 복잡하면서도풍성하게 하고있다.

울산시가 2 0 0 0년도 종교행정 및 각종 통계자료에 활용키 위해 파악한‘지역내 종

교단체 현황( 1 9 9 9년 1 2월 3 1일)’에 따르면 울산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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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교 등 교당수가 모두 6 8 8개소이다. 교직자수는 2 , 4 1 4명, 신도수는 2 4만

5 , 2 2 9명으로 조사됐다.  

울산지역 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기타종교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울산지역종교 현황

자료 : 울산광역시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표 2> 울산지역구·군별종교단체 현황 1 9 9 9년 1 2월 3 1

자료 : 울산광역시문화관광과 내부자료

1. 울산의 불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며, 반야실상의도리를 일깨워 주는 진리생명의 종교이다.

불교는 사람이 태어나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괴로움을 깨닫고 마침내 그것들로부터

해탈해 열반에 이르는 것을 궁극적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울산의 불교는 신라의 불교와 그 맥이 닿아 있다. 울산은 신라의 변방으로서 신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 불교 역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영향을 정통으로 이어

받았다. 따라서신라불교를 살펴보는 것이 울산불교를이해하는지름길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제1 9대 눌지왕( 4 2 7년∼4 5 7년) 때

이다. 고구려의스님 묵호자가일선군(一善郡) -지금의 구미 선산군(善山郡) -에 이르

러 모례(毛禮)의집에 굴을 만들고 체류했다고 한다. 선산군은당시 고구려와신라의

국경지역으로이 통로를 통해 초기 포교승려들이잠입해 들어와 신라에서 불교를 공

인 받기위해 피나는 노력을 계속했다.

소지왕( 4 7 9년∼4 9 9년)때에는 아도화상이 다시 일선군 모례의 집에 왔다가 수년

후에 죽었는데, 그 시자(侍子) 3인이 경율(經律)을 강독하며 포교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기록에서 알 수 있듯 묵호자와 아도화상은 당시 불도(佛道)의목적을 위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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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걸고 신라에 들어오긴 했으나 불교를 전파하는데는실패했다. 

신라에서 불교가 뿌리내리기 어려웠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리적으로외

진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고구려나 백제보다 민간 신앙을 더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그러나보다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당시만해도 초기의 6부장과 같은 강력한

지방 호족세력이 남아 있어 왕실의 힘을 견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교를 공인하려

는 왕실과 이를 배척하려는 지방 호족간의 갈등으로 해서 불교 포교는 도처에서 제

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킨 사건이 이차돈의 순교(殉敎)이다. 법흥왕 1 4년( 5 2 7년)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배척하던 당시 귀족세력을 누르고 불교의 공인을 공

식 선포했다. 출가는 물론 신교(信敎)도 자유롭게 허락이 됐다. 이로써 신라는 국가

차원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왕실불교로서의 성격도 강조할 수 있게 됐

다. 신라에 불교가 전래된 지 1 0 0년 만에 이뤄진 변화였다. 그 후 신라는 왕실사찰

로서 황룡사를 창건하고 불교의 권위를 빌려 신분적 권위를 한층 강화시켰다. 불교

가 지배 종교가 되면서 고대 제천의례 형식으로 행해지던 각종 국가의례들도 점차

불교의식으로교체돼 수용됐다. 

통일신라시대로 넘어오면서 왕족 중심의 불교가 지방으로 확산됐다. 그러자 절을

짓고 불교를 숭배하는 풍조가 크게 늘어났다. 양산통도사와 부산 범어사, 합천해인

사 등 지금까지 남아 있는 신라의 사찰들은 당시의 불교문화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이다. 통도사는 신라 2 7대 선덕여왕이 지은 절로서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가

져온 부처의 사리와 금란가사(金欄袈裟)가봉안돼 있다. 경주황룡사를 우리 나라 호

국사찰의 본산이라고 한다면 양산 통도사는 우리 나라 호법사찰의 본산이라 할 수

있다. 신라시대에 중들에게 계율을 가르쳐 불교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던 곳이 양산

통도사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부처를 생각하여 극락정토(極樂淨土)에 간다는 타방정토 사상

이 유행했다. 당시 불교는 경주 중심의 불교가 아니라, 쉽고 간단한 종교로서 울산

등 지방으로 널리 퍼져나가 민중의 종교로 자리잡아갔다. 

이렇듯 신라불교가 민중화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불교신앙과 의례들이 정착됐

다. 초기에는 정토와 미륵신앙과 관련된 의례가, 후기에는 밀교(密敎)와 선(禪)이 확

산되면서 염불, 주송, 참선 등의 불교의례가 등장했다. 그리하여 불교의 토착의례인

팔관회, 국가의례인 백고좌회, 원광의 점철법회, 각종 기원과 주문을 사용하는 밀교

의례들이 정착했다. 여기에 당의 수련도교와 선종의 유입으로 의례는 일반 대중 속

까지 파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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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라불교는 그 특성을 문화수용의 포용성, 위국애민(爲國愛民)의 호국성,

통불교적(通佛敎的) 원융성(圓融性), 선사상(禪思想) 등으로요약할 수 있다. 문화수

용의 포용성은 신라불의 토착화 과정에서 불교와 고유 문화와의 상호교섭 관계를 말

한다. 주목할것은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이후 외래 종교인 불교와 한국 고유 문화

가 갈등 대립보다 조화와 평화 속에서 만나 대중화 됐다는 점이다. 위국애민의 호국

성은 현재 한국불교의 특성에 다름 아니다. 

신라불교는 정신적 이념과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항상 국가발전과 민족의 안위까

지 생각했다. 통불교적 원융성은 신라불교의 또 다른 특성이다. 신라불교는 인도불

교나 중국불교 등과 비교할 때 그 전개과정이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분명 다르다.

시원(始原)으로서의 원칙적 성격을 지닌 인도불교나 종파적 특성으로 인해 분산된

중국불교와는 달리 신라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모두 융합하는 통불교

(通佛敎)를 지향해 왔다. 따라서 그 속에는 사상적 대립과 갈등이 극복되고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룬 원융성이 짙게 배어 있다. 신라불교는 이밖에 현생의 복을 비는

구복적 성격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신라의 불교는 고려로 넘어오면서 음양과 지리, 도참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종교의례 역시 불교적이긴 했지만 혼합된 성격을 띄고 있었다. 고승을 왕사로 모시

고 승과시험을 실시해 인재를 뽑고, 지방에까지 절을 지었다. 왕실과 귀족과 민간에

서 토지, 재물, 곡물, 그밖의 것들을 시주함에 따라 경상도 지방에도 새로운 절들이

많이 세워졌다. 불교는토속신앙을 흡수하면서민중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고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 불교는 급진적인 변화

를 겪게 된다. 조선 초기 유불(儒彿)간의 공존시대를 지나 1 6세기에 이르자 제종교

를 음사(淫祠)라 하여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됐던 것이다. 이 때 제사권을 중심으로

주자가례가 서서히 보급되고확산되면서 불교적인 의식들도 점차 민간화 되어 갔다. 

지방마다 유서 깊은 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절은 없앴고, 절에 딸린 토지와 노비도

몰수했다. 많은 중들을 환속시키고, 중이 되는 것도 제한했다. 당시만 해도 정신적

지도자 위치에 있던 중이 평민 아래로 전락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불교활동을 더

욱 금하였다. 중들은사회 교화의 기능을 잃고 깊은 산에 은거하면서 일반 사회와 거

의 단절된 채로 자립생활을 했다. 울산 지역의 불교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결코 벗어

날 수 없었다. 

조선왕조 말기 일본이 침략하면서 불교계는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너무 쇠잔하여 재기하기가 어려웠다. 다만 경남의 세

본산인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는절 재산의 보관과 감독을 강화하는 사찰령의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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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받아 그나마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울산의 불교 역시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재공양 중심의 불교를 수용하는 쪽

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나 신라불교의 특성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간직해 오고

있다. 신흥사나 태화사 등에서 확인되는 호국불교 정신이나 기복적, 구복적 신앙의

식이 지역 불자들의 마음속에 면면히 살아있는 것이다. 신라의 변방이면서 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울산만의독특한 불교문화라 할 수 있다.

울산의 불교는 이와 함께 여타 종교나 신앙적 요소들과도 잘 어울려 나름대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져 가고 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한국의 전통적 신앙의식

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고대 제천의례에서 출발하여 불교

와 유교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그 전통을 이어온 동제(洞祭)나주문을 주로 하는 밀

교적 요소, 수련적인 전통을 가진 선교적 요소, 사자천도를 위한 불교적 재공양 의

례, 민간에 확산된 관혼상제, 산악숭배, 용신앙, 조상숭배같은 것과도 잘 융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신앙 외에 관음신앙, 지장신앙 등의 보살신앙, 아미타신앙, 미륵신앙

등의 정토신앙, 다라니신앙 등의 밀교신앙, 그리고 도교적 성격이 강한 칠성신앙과

산신신앙 등의 다양한 불교신앙이 파생되어 일반 민중 속을 파고 들고있다. 이중 정

토신앙에서의 염불과 서원의식은 오래 전부터 민중들의 종교의례의 중심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다라니신앙에서는 주문과 진언이 동일시되면서 천수다라니 등 다라니

를 독송하는 신앙이 이후 의례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또 칠성신앙과 특성신

앙, 산신신앙, 용신앙등고유신앙을 불교적으로 수용하면서 토착화된 불교의례를 더

욱 발전시켜 나갔다. 울산지역내 불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울산지역불교 현황 1 9 9 9년 1 2월 3 1일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2. 울산의 사찰

이차돈의순교를계기로불교를공식승인한신라는불교를통한강력한왕권강화를

위해사찰건립에착수했다. 이렇게해서세워진신라최초의사찰이흥륜사( 5 4 4년)이

사
회

문
화

4 7 8

울주군

1 1 4

2 3 3

3 3 , 7 6 3

북 구

4 0

5 0

1 3 , 7 6 7

동 구

1 9

3 0

1 1 , 7 1 1

남 구

1 4

3 6

4 3 , 3 3 2

중 구

3 6

6 6

1 5 , 7 3 0

구 분

교당수

교직수

신도수

계

2 2 3

4 1 5

1 1 8 , 3 0 3



다. 법흥왕2 1년( 5 3 4년)에불사를시작하여2 4대 진흥왕5년( 5 4 4년)에완공됐다.

그 후로 영흥사, 황룡사(皇龍寺), 기원사, 실제사, 동축사(東竺寺) 등의사찰이 창

건됐다. 26대 진평왕과 2 7대 선덕여왕 대에 이르러서는 창사활동이 한층 더 활발하

게 진행됐다. 사찰은대부분이 왕도(王都) 경주에건립됐는데, 신라가삼국을 통일하

기 전에이미 4 0여 개소에 이르렀다. 

이 중 황룡사는 신라 최대의 사찰로서 신라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삼국

유사 권 제3 ‘황룡사 장육조’에는 황룡사의 장륙존상(丈六尊像) 주성(鑄成)에 관한

설화와 9층목탑 건립에 관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설화는 울산의 동축사

(東竺寺)와도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장륙존상주성에 관한설화는 다음과 같다. 

남해에 큰 배가 닿았다. 그 배속에“서축(西竺)의 아육왕이 황철 5만 7 , 0 0 0근과

황금 3만근을 모아 석가삼존상을 주성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해 이를 배에 실어 석가

삼존상의 모형과 같이 띄우니 인연이 닿는 나라에서 장륙존상을 주성하기를 축원한

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황철과 황금 모형이 실려 있었다. 이에이를 왕도 경주에 옮

겨 진흥왕 3 5년 3월에 장륙존상을 주조해 황룡사 금당에 안치하고 그 모형은 동축

사(東竺寺)에 안치했다. 그후 황룡사 장육존상이 이루어진 뒤에 동축사의 삼존상도

황룡사로 옮겨갔다.

동축사(東竺寺)는 울산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찰에 속한다. ‘동축’의‘축(竺)’은 천

축(인도)을 의미하는 글자로 불교의 발원지 서축에 대비되는 동쪽의 불교 번성지를

가리키고 있다. 

9층목탑에 대한 설화 역시 삼국유사 황룡사 9층탑조에 실려 있다. 27대 선덕여왕

1 2년( 6 4 3년)에 당나라에서 유학하던 자장(慈藏)이 당의 태화지(太和池) 옆을지나는

데 신인(神人)이나타나“황룡사에 9층탑을 건립하면 이웃나라들이항복하고나라가

태평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경기 남쪽 언덕에 절(태화사 太和寺) 한 채를 지어

자신의 복을 빌어주면 그 은덕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자장은 그 후 귀국하여 9층목탑의 건립을 왕에게 건의하고, 왕은 백제의 공장(工

匠) 아비지를초청해 9층목탑을 완성케 했다. 

자장이‘경기 남쪽 언덕에 지은 절’인‘태화사(太和寺)’에 대한 기록 역시 삼국유

사 황룡사 9층탑조에 실려 있다. 신라 2 7대 선덕여왕 5년( 6 3 6년)에 중국에 유학한

자장법사가 오대산에머물던 어느 날 태화지(太和池) 옆을지나고 있었다. 

갑자기 신인(神人, 자장 정률조에는 용으로 나옴)이 나타나“어찌하여 이 곳에 왔

습니까”하고 물었다. 자장이“부처에이르는 길을 구하러 왔습니다”고 대답했다. 신

인이 자장에게 절하고 나서“그대의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소”하고 물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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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다시“우리나라는 북으로 말갈에 연하고 남으로는 왜국과 이어졌으며, 고구려

와 백제 두 나라가 번갈아 국경을 범하는 등 이웃의 침입이 잦습니다. 이것이걱정입

니다”라고 대답했다. 

여기에 신인이“지금 그대의 나라는 여자를 왕으로 삼아 덕은 있어도 위엄이 없어

이웃나라에서 침략을 하고 있으니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시오”했다. 자장이 물었다.

“고국으로 돌아가 어떻게 이익 되는 일을 해야 합니까”

신인이 대답했다. “황룡사의 호법룡이 나의 큰아들입니다. 범왕의명령을 받아 그

절에 머물고 있으니 본국에 돌아가거든 절 안에다 9층탑을 세우시오. 그러면 이웃

나라도 항복을 하고왕업의 길이 편할 것입니다. 탑을세운 뒤에는 팔관회를 열고 죄

인을 용서하면 왜적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신인은 이어서“자신을 위해 경기 남

쪽 언덕에 절 한 채를 지어 복을 빌어주면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신인은말

을 마치자 자장에게 옥을 바치고 이내 사라졌다. 

정관 1 7년 계묘년(643) 자장은 불경, 불상, 가사, 폐백 등을 가지고 돌아와 그 간

의 사실을 왕에게 아뢰었다. 그리고 오대산에서 가져온 사리 1 0 0알을 탑 기둥 속과

통도사 계단, 경기남쪽의 태화사 탑에다 각각 나누어 모셨다.  

울산의 태화사는 자장이 양산에 창건한 통도사와 함께 창건 당시만 해도 규모가

대단했다고 한다. 신흥사와 함께 호국불교를 지향했으며, 나라가 위급할 때 승병이

되어 지역과 나라를 구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나섰다.

신라의 사찰 건립은 삼국통일 후에도 계속됐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 나타

나고 있는 사찰의 명칭만도 1 0 0개가 넘는다. 신라가 사찰을 창간하는 연유는 창간

연기와 사적 설화 등을 감안할 때 대략 몇 개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교가 공

인된 후 얼마간은 불교홍법(佛敎弘法)을 위해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한 전후에

는 국가 수호를 위해서 사찰을 세웠다. 8세기에 들어서는 조상이나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사찰을 세웠다. 그러나 신라의 왕성한 창사활동도 8세기 말경에 이

르면서 시들해졌다. 지나친 사찰 건립으로 국력이 눈에 띄게 소모되고 민생이 피폐

해졌기 때문이다. 40대 애장왕 7년( 8 0 6년) 3월에는 왕의 하교(下敎)로 새로운 불사

건립을 금하고, 금수(錦繡)로 불사를 꾸미거나 금은으로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드는

일도 못하게 했다.

삼국유사에 언급돼 있듯 동축사(東竺寺)와 태화사(太和寺)는 울산에 위치한 신라

의 사찰이다. 이들은 운흥사(雲興寺), 신흥사(新興寺), 석남사(石南寺), 영취사(靈鷲

寺), 망해사(望海寺) 등과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지역 불교문화 발전에 상

당한 영향을 끼쳤다. 월봉사(月峰寺), 백양사(白楊寺), 옥천암(玉泉庵), 월정사(月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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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 문수사(文殊寺), 간월사(肝月寺), 은을암(隱乙庵) 등도역사가 깊어 창건과 관련

한 전설등이 전해져 오고 있다. 

이 중 태화사, 망해사, 간월사, 운흥사 등은 사찰이 완전 폐사됐거나 폐사된 것을

후에 규모를 축소해 새로 지었다. 영축사의 경우는 탑의 일부만 해체된 채 논바닥에

남아 있다.

3. 울산의불교종단과 소속사찰

현재 한국에는 대한불교(이하 생략)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진언종, 불입종, 법화

종, 일승종, 천태종, 원효종, 화엄종, 총화종, 법상종, 천화불교, 미륵종, 정토종, 용

화종, 보문종등 1 8개 종단과 일붕선교종등 9개의 신흥종단이 있다. 이 중 조계종이

가장 규모가 크며, 태고종이그 뒤를 잇고 있다. 

울산지역의 사찰들도 대부분이 이들 1 8개 종단이나 신흥종단 중 어느 한 곳에 소

속돼 있다. 지역 내 불교와 관련된 종단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대한 법화종, 일

승종, 총화종, 원효종, 한국법화종, 진각종, 진언종정토종 등이다. 

조계종 사찰의 경우 대부분이 양산 통도

사의 말사(末寺)로 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울산광역시 사원연합회에 등록돼 있는 사찰

의 수는 2 9개이다. 지역 내 불교사찰 중 울

산시에서 관리중인 전통사찰은 백양사(중구

성안동 819), 해남사(중구 북정동 118), 관

음사(중구 태화동 404), 동축사(동구동부동

565), 월봉사(동구 화정동 60), 옥천암(북구

연암동 50), 신흥사(북구 대안동 739), 석남

사(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1064), 내원암(울

주군 온양읍 운화리 1321), 문수사(울주군청량면 율리 342) 등 1 0개소로 모두 조계

종 소속이다.

울산지역내 각 구·군의 종단별 사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울산지역구·군의종단별 불교 현황

종

교

4 8 1

백양사

구 분

계

중 구

3 6

남 구

1 4

동 구

1 9

북 구

4 0

울주군

1 1 4

구 분

대한법화종

중 구

2

남 구 동 구

1

북 구

3

울주군

8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표 5> 울산지역 조계종(曹溪宗) 현황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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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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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2

사 찰

관음사

백양사

약사암

청룡암

해남사

금강선원

남산사

학성선원

보현사

정토사

극락사

광명사

삼용사

용안사포교원

동축사

등룡사

법륜사

월봉사

자광사

공덕사

원각사

신흥사

옥천암

도솔암

내원암

문수사

석남사

주 소

중구태화동4 0 4

중구성안동8 1 9

중구학성동1 4 0

중구성안동3 0 2

중구북정동1 1 8

중구태화동4 6 6

남구신정1동1 0 9 - 9

남구신정1동

남구야음3동산 1 5 7 - 8

남구옥동803-5 

남구야음2동7 9 3 - 6

남구무거동1 0 0 5 - 7

남구신정4동 8 8 4 - 3 6

남구신정4동 1 0 9 5 - 5

동구동부동5 6 5

동구일산동9 1

동구전하1동5 5 0 - 2 5

동구화정동6 0

동구서부동4 8 2 - 1 0 9

동구전하동5 4 9 - 1 9

동구방어동산3 0 8번지

북구대안동7 3 9

북구연암동5 0

북구화봉동287-3309 

울주군온양읍운화리1 3 1 2

울주군청량면율리산 3 4 2

울주군상북면덕현리1 0 6 4

주 소

울주군서생면신암리3 2 5

울주군상북면천전리1 1 5

울주군범서읍척과리산 1 5 2

울주군언양읍송대리3 9 7 - 1

울주군상북면양등리7 3 4

울주군온산읍상해

울주군청량면덕하리9 5 5 - 2

울주군두동면천전리산1 2 8

울주군범서읍구영리

울주군두서면인보리산1

울주군온양읍남창리3 0 0

울주군온양읍방도리

울주군두서면인보리산2 2

울주군언양읍송대리3 3 9

울주군청량면율리

울주군서생면명산리7 7 - 2 3

울주군서생면6 7 8

울주군서생면화산리1 9 5 - 8

울주군서생면서생리산 6 7 8

울주군언양읍송대리산 3 9 7 - 1 1

울주군서생면위양리산9 1

울주군서생면고산리산1 0 4 - 1

울주군서생면내광리7 4 1

울주군청량면율리1212 

울주군곡천리6 2

울주군상북면천전리1 1 8

울주군상북면궁근정리2-1 

구 분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일승종

원효종

중 구

1 2

8

2

2

3

남 구

7

2

1

1

1

동 구

7

7

1

1

북 구

1 2

4

6

1

6

울주군

4 5

1 7

3

1

1 0

구 분

한국법화종

진각종

진언종

총화종

기타

중 구

1

1

5

남 구

2

동 구

2

북 구

8

울주군

5

2 4

사 찰

성불사

용화사

은을암

굴암사

밀봉암

용안사

나은사

동암사

선암사

성담사

홍도암

대덕사

백련암

선약사

청송사

고경사

인성암

관음사

인성암

굴암사

불성암

염불사

효도암

청송사

연지암

용화사

고헌사



<표 6> 울산지역태고종(太古宗) 현황

자료 : 울산광역시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표 7> 울산지역천태종(天台宗) 현황

자료 : 울산광역시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표 8> 울산지역법화종(法華宗) 현황 종

교

4 8 3

사 찰

환생사

금용사

성암사

학수암

극락사

옥룡사

관음사

해운암

월정사

봉호사

도곡사

용왕사

연등사

보현사

공부암

용암사

주 소

중구성안동1 7 9

중구우정동6 1 9

중구유곡동2 9 2

남구여천동3 6 - 9

남구야음동7 9 3 - 6

남구옥동 6 4 6

동구방어동4 7 9 - 1 4

동구방어동5 5 - 3

동구화정동5 4 3

동구주전동7 4 7

북구농소읍창평리6 2 - 2

북구호계동3 8

북구효문동3 6 9 - 2

울주군두서면미호리1 1 0

울주군범서읍중리산 4 5

울주군삼남면조일리산 4 2 0

사 찰

보덕사

고헌사

극락암

봉선사

화장사

영복암

반야사

금정사

채운사

연지암

관음사

운흥사

망해사

대천암

보광수도원

화림사

주 소

울주군상북면

울주군상북면궁근정리2 - 1

울주군서생면위양리막곡6 2 8

울주군서생면화산리1 9 5 - 8

울주군언양읍송대리3 3 9

울주군언양읍다개리9 5 9

울주군온산읍1 8 5

울주군온양읍삼강리신기

울주군웅촌면곡천리5 9

울주군웅촌면곡천리산 4 5

울주군웅촌면고연리2 0 5

울주군웅촌면고현리1 6 9 9 - 1

울주군청량면율리2 1 2

울주군청량면상남리

울주군청량면율리3 2 3 - 1

울주군삼남면교동리4 8 9

사 찰

모은사

정심수도원

정광사

월봉사

남장사

석불사

송림정사

불선암

주 소

중구북정동2 4 7

중구우정동5 5 2

남구무거1동

남구신정동1 5 6 6

동구서부동3 8 5

북구강동동어물리금천

북구무룡동산 1 6 4

북구농소읍상안 1 8

사 찰

천만사

선광사

보은정사

구암사

양덕사

청암사

청암사

구암사

주 소

북구달천동7 3 9

북구천곡동산1 7

북구천곡동산 1 0 1

울주군온산읍삼평리6 3 0

울주군온양읍어음리3 4 2

울주군삼남면교동리산1 1 1

울주군삼남면교동리4 8 9

울주군온양읍삼평리산9 6

사 찰

도불사

연화사

화봉사

등용사

주 소

중구북정동2 1 9

중구우정동2 8 2 - 4 0

동구방어동문현지구1 1 3 B

동구일산동9 1 3

사 찰

용주암

극락암

금선사

봉덕사

주 소

울주군상북면이천리3 0 3

울주군서생면위양리산94 

울주군언양읍송대리3 2 8

울주군온산읍우봉리2 0 4 - 1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표 9> 울산지역원효종(元曉宗) 현황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표 10> 울산지역기타 종단의 현황

사
회

문
화

4 8 4

미륵종

총화종

진언종

진각종

일승종

불입종

종 단

석불사

광덕사

태봉사

불성사

성불사

우정진광원

아축신임당

법승사

성불사

경원사

선암암

충효사

벽운암

백련암

대덕사

태봉사

사 찰

북구농소읍중산리이화 7 4 1

울주군온산읍덕신리덕산

울주군온양읍삼광리6 0 8

울주군온산읍강양리하회

울주군웅촌면대복리5 2 8

중구우정동1 9 9 - 6

중구학성동3 2 7 - 1

중구복산동1 8 5 - 1 7

중구북정동1 9 2

동구전하1동7 5 8 - 1 0

동구동부동

울주군두동면만화리2 2 3

울주군두서면내와리5 0 7 - 1

울주군상북면이천리7 9 4

울주군상북면거리8 6 7

울주군온양읍삼광리6 6 5 - 5

주 소

사 찰

용신정사

원각사

학성사

신선사

보리암

백련사

천안사

호봉사

주 소

중구교동 6 6 - 1

중구염포동산2 1 1

중구학성동3 9 2

남구야음동산1 5

남구선암동산3 4 - 1

북구연암동5 4 7

북구정자동9 3

북구농소읍호계동37 

사 찰

황수사

보현사

목련암

법성성사

금정사

오복암

포암사

미륵사

주 소

울주군두서면서하리5 1 8

울주군두서면미호리산1 1 0

울주군두서면인보리5 0 8 - 3

울주군온양읍남창리3 0 0

울주군온양읍삼광리산5 2

울주군웅촌면오복리5 6 6 - 3

울주군웅촌면대대리8 5 1 - 1

울주군웅촌면곡천리6 7 0

사 찰

강남사

벽선암

동남사

석문암

석문사

석불사

주 소

북구강동동정자리6 0 9

북구상안동6 5 1

북구대안동5 9 8

울주군두서면활천리산1 8

울주군두서면활천리산1 8

울주군삼동면하잠리8 3 8 - 1

사 찰

종수암

보명사

장엄사

성원사

은혜사

약수암

주 소

울주군온양읍삼평리산9 6

울주군온양읍내광리

울주군웅촌면곡천리4 2 1

울주군웅촌면검단리123 

울주군웅촌면대복리1 6 4

울주군온양읍외광리7 0 8



자료 : 울산광역시문화관광과 내부자료

4. 울산의불교의례와 의식1 )

울산의 사찰에서 행해지는 불교의례는 대체로 일상신앙의례, 영혼천도의례, 종교

력에 따른 의례, 세시풍속의례, 소재신앙의례, 기타불공신앙의례등이 있다. 

일상신앙의례는 불교신앙이 행하는 조석예불을 말한다. 영혼천도의례는민속불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십구재, 수륙재, 예수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종교력에 따른 의례에는 석가의 출생, 출가, 성도, 열반일 등의 불교 사대명절이 속

하며, 세시풍속의례는 우란분절 등이 있다. 소재신앙의례는 각종 재앙을 소멸하기

위한 의례이다. 기타 불공신앙의례는 기도의례로 특정한 서원을 하고 그에 따른 공

덕을 쌓음으로써 원망을 처리하려는 신앙의례이다. 신수불공과 제수불공이 여기에

속한다. 이밖에 정기의례로는 관음재일, 지장재일 등의 신앙의례가 있고, 비정기적

인 신앙의례로는방생재가 있다.

일상신앙(정기)의례의 경우 정기법회와 각종 재일(齋日)법회가 있다. 정기법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매월 음력 초하루( 1일), 혹은 보름( 1 5일)에 열리는 전통적인

법회와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특정요일에 열리는 법회가 그것이다. 전자의 경

우는 주로 전통사찰과 지방 농어촌 지역에서 시행되고 후자는 도심포교당 및 도심지

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재일(齋日)은불교인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정진일로 6재일(六齋日, 매월8, 14,

15, 23, 29, 30일) 혹은 1 0재일에서 기인했다. 요즘에는 지장재일(매월 음력 1 8일)

과 관음재일(매월 음력 2 4일)만이 시행되고 있고, 드물게는 약사재일(매월 음력 8

일)이 시행되는 곳도 있다. 

불교에서는 종교력에 따른 의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중 4가지 주요사건

종

교

4 8 5

선학원

일봉선원

관음종

종 단

성불선원

성불선원

용안선원

염불선원

성원사

관음사

사 찰

중구양정동산1 5

울주군서생면신암리8 6 9

울주군온산읍삼평리산2 3 9

울주군온양읍외고산

울주군웅촌면검단리1 2 0 - 3

남구상개동산1 9 - 1

주 소

1) 문화체육부, 1996, 『한국종교의 의식과예절』.



(출생, 출가, 성도, 열반)을 4대 명절로 기리고 있다. 여기에 우란분절(백중)을 보태

어 5대 명절로 꼽기도 한다. 4대 명절 중 초파일과 성도절, 열반절에는관불회, 성도

회, 열반회라는각기 독특한 의례를 거행하고 있다. 

•초파일 법회 : 4월 초파일(음력4월 8일)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이 날을 축하하는

의미로 의식을 행한다. 탄생불을불단에 모셔 놓고 그 불상에 물을 쏟아 부으면서 부

처님 오신 날을 축하한다. 

•성도절 법회 : 부처님의 성도를 기념하여 개최하는 법회이다. 특히 석가모니 부다

가 보리수 아래에서 대각(大覺)을 이룬 음력 1 2월 8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서 승

속(僧俗)을 막론하고 철야정진을 한다. 

•열반절 법회 :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길이 추모하고 열반을 기념하는 법회로서

음력 2월 1 5일에 법요의식을 행하고 있다. 

<신춘희, ‘울산예술’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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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천주교

1. 울산의천주교

천주교는 우주만물의 근원을 이루신 창조주 유일신을 계시를 통하여 믿는 종교이

다. 따라서 그 근원이신 힘, 전능하신 힘을 지닌 절대자를 하느님으로 받들어 섬기

고 있다. 

천주교가 우리 나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승훈이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세

례명으로 영세한 1 7 8 4년이다. 물론천주교가 들어온 것은 그 훨씬 이전이다. 

천주교는 이승훈이 영세한 그 이듬해( 1 7 8 5년)에 을사추조적발사건이 터지면서 박

해의 길로 들어선다. 당시사건은 서울 명동에 있는 김범우(토마스) 집에서종교집회

를 갖던 중 관헌들이 급습해 집회자들을 체포했던 사건이다. 그때1 0여 명이 체포됐

지만 대부분이 양반계급이라풀려나고 중인이었던 집주인 김범우만 귀양을 갔다. 이

사건은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우리 나라 천주교회에 가해진 최초의 박해사건이다.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이 외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신해박해( 1 7 9 1년), 신유박해

( 1 8 0 1년), 기해박해( 1 8 3 9년), 병오박해( 1 8 4 6년), 병인박해( 1 8 6 6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모진 박해 속에서도 천진암과 주어사의 강습회 등을 통해 선교사

없이 이 땅에 천주교 신앙을 들어오게 한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 민족의 진리를 찾고

자 하는 열의는 결코 꺼지지 않았다. 1795년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우리 나라에 들

어와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1831년에는로마로부터 조선교구가 설정되고, 1836년과

그 이듬해에는 불란서인 모방 신부와 샤스땅 신부가 입국하였다. 모방 신부는 한국

인 성직자 양성에 관심을 가져 김대건(안드레아), 최양업(토마스), 최방제를뽑아 마

카오로 보내 신학공부를 시켰다. 그 후 김대건은 한국 최초의 신부, 최양업은 두 번

째 신부가 됐다. 1833년불란서인 범주교가우리 나라에 들어왔다. 

이러한 발전 속에서도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일제시대에도

초기에는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듯 했으나 곧 비열한 박해가 시작됐다.

이런 계속되는 박해 중에서도 천주교회는 굳건히 살아남았고 오늘날에 와서도 교세

는 날로확장되고 있다. 

조선시대 경상도지방은 유학이 발달한 곳으로 외래 사상이나 이념이 수용되기

힘든 지방색이 강한 곳이었다. 그러나 신유박해( 1 8 0 1년)의 영향으로 타지방에서

살아남은 신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경상도의 안동, 영양, 청송, 진보등 여러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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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했다. 이들은 경상도지역으로 귀양을 온 강이문(언양,1 8 0 1년), 이학규(김해,

1 8 0 1년), 신흥권(고성,1 8 0 1년), 김노(진해,1 8 0 1년), 이차운(거제,1 8 0 1년), 정약용

(장기,1 8 0 1년) 등의 유배자들과 함께 이 지역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 이

같은 내용은 을해박해( 1 8 1 5년), 정해박해( 1 8 2 7년)와 관련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타지역의 박해로 피신해 온 신자들이 경상도 산간지방으로 이주함으로써

복음의씨앗이경상도에 뿌려졌다는 가설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무튼 울산지역(언양)에서도 신유박해의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쳤다. 그 결과 이

지방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전파에 힘쓰던 이 지역의 첫 신자 오한우(베

드로)가 박해를 피해 다니다가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지점에서 체포돼 순교했다.

오한우가 순교함에 따라 남겨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김교희(프란

치스코) 가정은 언양에서 조금 떨어진 내간월 밑의 불당골로 피난을 갔다. 내간월

에서 최초의 새로운 신자촌이 형성된것이다. 

신유박해 때 언양으로 귀양을 온 신자도 있다. 주문모 신부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

한 강이문이다. 그는 곧 탑곡으로 옮겨졌다. 그 후 탑곡 인근에도 새로운 교우촌이

형성됐다. 이렇게 해 신유박해 후 언양지방에는 내간월 불당골과 탑곡, 상선필(예씨

골) 등 세 곳에서 신앙공동체가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주로 농사를 짓거나 옹기

와 숯을 구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을해박해를전후해서도 신자들이 언양지

역으로 피신해 들어왔다. 이들은 상선필을 거쳐 내간월 불당골에 정착했다. 이렇게

되자 언양지역의신앙공동체는더욱 커졌다. 

정해년( 1 8 2 7년)에 접어들자 전라도에서 신자들에 대한 박해(정해박해)가 시작됐

다. 그리고 그 여파가 경상도 북부지역을 거쳐 경상도 전 지역으로 확산됐다. 간월

교우촌 역시 박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모든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죽림이나 안살

티, 두서, 두동 및 멀리 청도 구룡과 경산 자인골로 뿔뿔이 흩어져 피난을 갔다. 언

양지방의 일부신자의 경우 친척이나 다른 외교인의 밀고로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

다. 병인년( 1 8 6 6년)에 접어들면서 다시 박해(병인박해)가 시작돼 그 해 9월 병인양

요로 인해 경상도를 포함한 전국에서많은 이들이 순교했다. 

1 8 7 1년 신미양요로 다시 박해가 시작됐다. 7년간 계속된 이 박해는 1 8 7 3년 대원

군이 정계에서 은퇴함으로써 비로소 끝나게 됐다. 그동안 8 , 0 0 0명∼2만 명에 이르

는 천주교 신자가 순교했다. 

경신박해 때 잡혔다가 풀려난 허인백(야고보)은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김종륜(루

가), 이양등(베드로)과 함께 죽림공소를 거쳐 범굴에 피신해 있다가 1 8 6 8년 5월 경

주 진영으로 끌려가 8월1 4일 울산 장대에서 모두 함께 순교했다. 언양율동(청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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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에 살던 이기수 형제도 죽림으로 피난을 갔다가 포졸들에게 잡혀 울산 장대에

서 교수형을 받고 순교했다. 이렇듯언양지방은 경신박해와 병인박해로 이해 신자촌

이 완전히 파괴됐으며, 박해 후에 피난 갔던 신자들이 다시 안살티로 모여들면서 새

로운 신자촌을 형성했다. 

1 8 8 3년 언양지방에서는 박해시대 때부터 많은 순교자를 낸 경상도 남부지방 신앙

의 요람에 본당설립을 위한 기성회가 조직됐다. 언양공소 회장인 박유양(가브리엘)

과 선필회장인 김문익(안드레아)이 기성회 조직에 앞장섰으며 신자들은 회비를 갹출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부산본당설립과 경남지역 교회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 

울산에서 최초로 세워진 성당은 언양본당으로 1 9 3 2년에 본당준공미사를 봉헌했

다. 그 후 울산본당이 1 9 5 6년에 세워지는 등 현재까지 울산지역에는 1 7개 성당이

세워졌다. 이곳을 중심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

하고 있다. 

<표 1> 울산지역천주교현황 2 0 0 0년 1 2월 3 1일

자료 : 부산교회사연구소제공

2. 울산의성당

울산(언양)은 우리 나라 천주교 교회사에서 동부 영남권 신앙의 요람지요, 성소의

온상지로 알려진 곳이다. 

또한 경남에서는 최초의 신앙공동체가 형성됐던 곳으로 박해시대에는 신자들의

피난처였다. 그 후 신교의 자유가 보장되면서부터 산 속에 숨어살던 신자들이 마을

로 내려와 여러 공소(公所)를형성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했다. 이곳에서는그동안 3 0

여 명의 신부와 3 0여 명의 수도자가 배출됐다. 1801년신유박해에서1 8 6 6년 병인박

해에 이르기까지 신앙인들은 전답과 가산을 버리고 깊고 험한 산골로 숨어들어 초근

목피로 연명하면서도 신앙을 굳게 지켜왔다. 그 결과 2 0여 명의 순교자와 신앙증거

자를 내었고 1 3개처의 사적지를남겼다. 

언양본당은 이처럼 수많은 신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1790년오한우(베드로) ,

김교희(프란치스코) 두분의 첫 신자로부터 시작돼 2 1 0년의 역사를 지니게 됐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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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지금의 언양본당 설립에는 각 공소 및 지

역 대표들을 중심으로 조직된‘지방찬조기

성회’의 역할이 컸다. 이 조직은 당시 송대

공소로 사용하던 박유양(가브리엘) 회장댁

과 인접한 천석꾼 김원이의 넓은 가옥을 매

입해 공소와 사제관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

부를 맞을 준비를 했다. 

또 성전건립과 본당부지를 위해 1 9 2 6년

1 1월 2 9일 이 지역의 이장이던 박채용씨 소

유의 땅과 그 외 여러 필지를 사들여 현재의

언양본당터를 마련했다. 

초대 본당신부로 부임한 정도평( E m i le Beaudevin, M.E.P.: 보드뱅) 신부( 1 9 2 7 .

5. 25∼1939. 3. 24)는1 9 2 2년에 서품을 받고 1 9 2 6년 한국에 입국, 그 해 1 2월 5일

안세화( F lor ian Demange, M.E.P., D.D.: 드망즈) 주교에의해 언양성당 담당으로

내정됐다. 다음해인 1 9 2 7년 4월 4일 언양본당 초대 주임신부로 임명받아 5월 1 4일

정식 부임했다. 정신부는 5월 2 5일 본당창설을 알리는 기념미사를 가진 후 성당 건

축을 위한 계획을 밝히고, 1928년 언양지방 천주공교협회를 창립해 모금운동을 시

작했다. 그 후 정 신부는 두 차례에 걸쳐 스스로 성전 건축 설계를 하고 1 9 2 8년 5월

2 5일 성전 및 사제관 신축기공식을가졌다. 

언양성당 신축공사는 서울의 명동성당을 지었던 중국인 기술자들이 와서 진행했

으며, 이곳 신자들이 정해진 날에 와서 부역을 했다. 그러나 공사비가 부족해 자주

공사가 중단됐는데 외국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오면 다시 공사를 재개했다. 그 같은

고초로 해서 공사는 6년에 걸쳐 진행됐다. 공사가완료된 1 9 3 2년 그 해 8월1 5일 정

신부는 본당준공기념미사를 봉헌했다. 또 1 9 3 6년 1 0월 2 5일 본당 주보인 예수 그리

스도왕 축일에 다시드망즈 안 주교의 주례로 성전 및 사제관 축복식을 거행했다. 이

때 교인과 외교인을 비롯한 수천명이참석하여거룩한 예식을 지켜보았다. 

1 9 5 0년 6·2 5가 터지자 부산지역이 한국 천주교의 중심지가 됐다. 모든 교회활동

의 중심무대가 부산으로 옮겨지자 지역의 교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 결과 새

로운 본당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1954년부터 대구교구에 속했던 부산·경남

일원을 분리하여 부산교구를 설립하기 위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에 앞서 1 9 5 1년 대구교구장 최덕홍(요한) 주교가 울산읍에 본당을 설립할 계획으

로 언양본당의 이성만(이냐시오) 신부와 상의해 울산읍 복산동에 대지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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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순정공소 건물 2 5평을 옮겨와서 공소로 사용토록 했다. 이 곳은 당시 울산에

주둔한 유엔군의 한국인 군종 윤병희(바오로) 신부가 머물면서 본당 일을 돌보았다.

1 9 5 2년에는 울산성당의 강당과 사제관의 대지를 매입했다. 

제8대 주임인 김재석(요셉) 신부(1953. 12. 12∼1955. 10. 20)도울산 진출을 적

극 추진해 1 9 5 5년 성모상 및 수녀원 부지를 매입하고 성 요셉유치원도개설했다. 김

신부는 이와 함께 당시 울산에 주둔해 있던 미공군의 헌병 병사의 도움으로 성당(울

산성당의 강당)을 3차에 걸쳐 완공했다. 이중배(토마스) 기성회장, 이루치아전교회

장, 권해운(사베리오) 공소회장을중심으로 전 교우들이 본당설립에 총력을 쏟았다.

마침내 1 9 5 6년 4월2 6일 김재석 신부를 초대 주임으로 복산성당은 언양본당에서분

리 독립했다. 

1) 울산지역성당 현황

<표 2> 울산지역성당의소재와 설립일 현황

자료 : 부산교회사연구소제공

2) 울산지역성당의 교직자 및 신도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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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자

1926. 12.  5

1956.  4. 26

1975.  1. 29

1978.  1.  9

1981.  8. 25

1983.  2.  4

1984. 12. 26

1987.  1. 22

1988.  2.  6

1990.  2.  1

1993.  2.  6

1993.  2.  6

1995.  2.  4

1996.  2.  3

1997.  2.  1

1998.  2.  7

1998. 10. 17

주 소

울주군언양읍송대리4 2 2

중구복산1동 4 9 4

남구신정2동 6 9 5 - 2

동구전하1동 3 0 2 - 7 9

중구양정동4 8 4 - 1

중구우정동3 8 9

남구야음2동 5 9 1 - 7

동구서부동1 0 3 - 1 3

중구남외동1 0 2

울주군온산읍덕신리3 0 7 - 9

동구화정동8 7 9 - 3

남구옥동 5 8 7 - 7

남구무거2동 1 5 4 7 - 3

북구신천동5 4 1 - 2

남구삼산동1 5 3 7 - 6

울주군범서읍구영리1 0 0 0 - 7

울주군온양읍대안리2 7 1 - 3

성당명

언양

복산

월평

전하

염포

우정

야음

성바오로

병영

덕신

방어진

옥동

무거

호계

삼산

범서

남창



<표 3> 울산지역성당의 교직자 및 신도수 현황

자료 : 부산교회사연구소제공

근년에 와서는 성직자의 확보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선교 이외에 사회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 

<표 4> 울산지역사회봉사 활동단체

자료 : 부산교회사연구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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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부산교회사연구소부설신앙유물전시관

울산가톨릭심리상담실

성바오로서원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울산대학교병원원목실

성심청·소년나눔터

은총의집

요셉의집(무료급식소)

작은마을가족공동체

설립일자

1990. 12. 4

2000. 8. 17

1993. 8. 20

2000.  9. 14

2000.  3.  1

1998. 11.  3

2000.  1. 20

1990.  4.  9

1991.  2.  1

대표자

송기인신부

성정식

유광수신부

이현숙수녀

권선애수녀

최영화수녀

이순심수녀

여명희수녀

방성자

주 소

울주군언양읍송대리

남구달동 1 2 5 3 - 4

남구신정2동 1 2 0 4 - 1

중구성안동성안2택지지구59B 5.6L

동구전하1동 2 9 0 - 3

남구신정4동 7 9 5 - 2

남구야음1동 5 8

중구학성동4 3 2 - 4 0 2

울주군웅촌면은현리덕산1 3 8 - 1

호계

언양

덕신

남창

범서

북구

울주군

최현욱

이장환

신동원

송제호

김두유

3

4

3

1

3

1

1

1

1

1

2

3

2

2

2 , 9 9 8

3 , 0 0 4

1 , 0 1 4

6 5 6

9 6 7

1 , 2 5 5

1 , 3 5 6

4 2 0

2 5 7

4 0 7

1 , 7 4 3

1 , 6 4 8

5 9 4

3 9 9

5 6 0

복산

우정

병영

월평

야음

옥동

무거

삼산

전하

염포

성바오로

방어진

성당명 주임신부

중구

구 분

남구

동구

경훈모

표중관

이 민

최영철

김상호

이기정

이시찬

박성태

김용환

도정호

김명선

김성남

4

4

3

5

5

3

4

3

4

1

5

4

계 남

교직자 신도수

여 계 남 여

2

1

1

2

2

1

1

1

1

1

2

1

2

3

2

3

3

2

3

2

3

3

3

5 , 4 3 6

4 , 2 0 5

3 , 4 6 6

5 , 8 8 4

4 , 9 9 3

3 , 4 9 8

3 , 4 4 9

2 , 5 7 4

3 , 8 8 3

1 , 6 0 7

6 , 1 5 7

4 , 4 1 9

2 , 2 3 9

1 , 8 0 3

1 , 4 2 5

2 , 4 0 0

2 , 0 0 5

1 , 5 4 5

1 , 4 3 7

1 , 1 2 9

1 , 6 1 1

7 2 0

2 , 6 7 3

1 , 8 5 0

3 , 1 9 7

2 , 4 0 2

2 , 0 4 1

3 , 4 8 4

2 , 9 8 8

1 , 9 5 3

2 , 0 1 2

1 , 4 4 5

2 , 2 7 2

8 8 7

3 , 4 8 4

2 , 5 6 9



3. 천주교의례와 의식1 )

천주교회에서집전하는 의례를 전례라고 한다. 전례란 희랍어 리뚤지아( L itu rg ia )

에서 유래된 말로‘공적 의무나 공적인 일’이란 뜻이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머리이

신 구세주께서 천상 성부께 드리는 공적 예배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단체

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하신 성부께 드리는 공적 예배라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전례가 의미하는 것은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교회 안에서 활동하실 때 우

리는 그 분과 함께, 그 분을 통해, 그 분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며, 세상

에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며, 인간의 영혼을 초자연적 생명과 거룩함에로 올

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례는 신자들이 생활로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 교회의 본

질을 다른 이에게 드러내 보이고 명시함에 큰 도움이 된다. 

천주교 전례의 기본체계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신

품성사, 혼인성사등 모두7성사로나눠진다. 

세례성사는 신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에 결합되어 그리스도교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견진성사를 받음으로

써 신자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와 결합하고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할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요, 절정인 성체의 제사(성체성사)

에 참여하여 자신을 신적 희생으로 하느님께 바치고,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하느

님 백성의 일치를 표현하게 된다.  

고해성사를 통해 신도들은 하느님께 끼친 죄의 용서를 자비로우신 하느님께로부

터 받으며, 동시에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모범과 기도로써 죄인들의 회

개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와 다시 화해하는 것이다. 고해성사는 참회자가 먼저 양심

적으로 성찰을 하여 지은 죄를 생각해 내고, 그 죄를 깊이 뉘우치는 통회를 통해 다

시는 이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로 정개(定改)하고 나서 고해신부 앞으로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고해신부는 죄를 사해주고 보속(벌칙)을 정해주

고 참회자는 받은 보속을 실천함으로써고해성사는끝이 난다.  

병자성사는 병자들에게 성유를 바르는 사제들의 기도이다. 사제들은 이 의식을

통해‘병자들을 수난하시고, 희생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들의 병고를 덜어주고

그들을 구원하시도록’청한다.  

종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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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부, 1996, 『한국종교의 의식과예절』.



신품성사는 그를 받은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사목(司牧)하도

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정(選定)되는것이다. 이 성사는 그리스도 대리자로서 교

회의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신권을 부여하는 성사이다. 

혼인성사는 부부의 결합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교회가 부부의 화목과 단란

한 가정, 그리고사회의 기초단위로서의건전하고 성스러운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는

성사이다. 또한천주교 신자들은신앙생활을 통해1 0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내용은 이렇다. 

첫째 계명-하느님을 부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한다. 둘째 계명-하느님

말씀을 함부로 일컫는 것을 금한다. 셋째계명-안식일에쉬라는 성서 말씀대로 쉬면

서 주님을 찬미하는 날로 지내며, 세상 업무나 오락에 열중해서는 안된다. 넷째 계

명-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계명-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거나 또는 그러

한 결과로 이끄는 모두를 금한다. 여섯째 계명-가장 귀한 인간의 정조를 보호하는

계율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부부관계 외에 성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곱째

계명-남의 물건을 불의하게 주인의 뜻을 거슬러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을 금한다.

여덟째 계명-명예를 보호하는 계명으로 거짓말로 남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한다. 아홉째 계명-여섯째 계명에서 금한 행동을 마음으로부

터 금하는 계명으로 모든 음란한 생각을 멀리한다. 열번째계명-불우하게부당한 방

법으로 남의 재산을 탐하는 것을 금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중요한 것은 천주교인의 하루생활이다. 천주교인의 하루생활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아침인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하루생활을 돌이켜 보며 신앙인다운 정신으로 생활을 했는지 반성하며 하느님께 자

녀다운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아침과 점심, 저녁시간에 인생의 표본을 보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짧은 기도가 있

다. 이를 삼종기도라고한다. 

그 외에 어떤 일의 의미를 성화하기 위해 십자성호를 자주 바친다. 이는 이마와

가슴과 양어깨를 이어서 오른 손으로 십자형을 긋는 행위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뜻을 따른다는 간략한 선서 행동이다. 

<신춘희, ‘울산예술’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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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개신교

1. 울산의개신교

한 세기 전 우리 나라에 들어 온 개신교는 하나의 단일 교단이 아니었다.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오순절교회(순복음 교회), 안식교 등은 선

교사들의 선교활동을 통해 정착한 교단과 교파들로서 이들이 지금까지 한국개신교

의 주요흐름을 형성해 왔다. 

여기에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토양 위에서 토착화 된 신학이나 민중신학 같은 새

로운 신앙과 신학사조들이 출현함으로써 한국 개신교의 신앙과 의례는 더욱 복잡하

고 풍성해 졌다. 우리 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1 1 5년 전이다. 1885년(고종 2 2

년) 4월 5일 개신교 선교사인 장로교의 언더우드, 감리교의 아펜젤러가 인천 앞 바

다에 상륙한 날과 일치한다. 

여기에 비해 기독교는 이미 1 8 0 0년부터 우리와 관계를 맺어 왔다. 만주에있던 스

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 존 메칸타이어가 서상륜, 이용찬, 김진기, 백홍준등과 함

께 신약성경을 전부를 번역 간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신사 수행원으

로 일본에 갔던 이수정은 그곳에서 신앙을 갖게 되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했

다. 이책들은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에 들려 공식적으로 한국 땅을 밟는역사적

성경책이 됐다. 

1 8 8 4년 7월 2 8일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 의해 한국에 첫 복음 선교사로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는 1 8 8 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수정이 일본에서 역간한 한국

말 성경을 손에 들고 인천항으로 상륙하였다. 그는 1 8 8 7년 9월 2 7일 1 4명의 신자와

예배를 드린 후 백홍준과 서상륜을 장로로 선출하여 한국 최초의 조직 교회 새문안

교회를 창립하였다. 그 해 1 0월에는 최초로 감리교의 정숙교회가 설립됐으며, 부산,

대구, 평양, 의주등에서도 차례로 교회가 세워졌다. 1903년한국기독교청년회가발

족했다. 1907년에 우리 나라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대부흥운동(오순절운동)이 일어

났다. 이 운동을 시발로 신생교회의 설립이 확산되고 기도, 말씀연구, 회개, 전도등

으로 이어지는 부흥의 한 모형이 제시됐다. 이들교회는 선교 외에 교육, 의료, 사회

사업 등을 벌였으며, 일제시대에는자주정신을 고취시켰고, 자주독립을위해 직·간

접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울산에 개신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 8 9 5년 이희대가 중구 병영동에 병영교회

종

교

4 9 5



를 세우면서부터이다. 병영교회는 1 9 1 0년 송정교회를 분설

했다. 1899년울주군두동면은편리에은편교회가세워졌다.

1 9 0 1년 울주군 두서면에 전읍교회가 세워지고, 1906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제일교회가 발족돼 중구 성남동 7 1

번지에 제일교회를 세웠다. 제일교회는 그 후 남구 신정1동

으로 건물을 옮겼다. 1906년 중구 성남동에 울산제일교회,

1 9 0 9년 삼동면에 보은교회, 언양읍의 동부교회, 반천교회,

상북면의 궁근정교회가 세워졌다. 1910년에는 월평교회, 서

생교회, 지당교회 등이 세워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본격적

인 선교활동에 나섰다. 그 뒤를 이어 1 9 1 0년 안경옥장로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장검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의 장

검교회를세웠다. 

1 9 2 5년 8월 2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소속의 방어진교회가

설립됐다. 부산 감만동에 소재한 감만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울산병영사람 송정

한이 교회설립에 앞장섰다. 경남 노회의 파송을 받은 오형선 장로가 초대 교역자로

시무했다. 

1 9 1 0년 한일합병과 함께 우리 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면서 개신교는 상당

한 어려움을겪게된다. 시장이나길거리에서설교를할 때도간섭을받았고가정예배

를 열 때도 항상 감시를 받았다. 거기다 교회를 폐합시키거나 예배시간 등을 제한해

사실상 예배를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그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개신교는 구

한말 변혁기를 맞은 이 땅에 성경말씀 중심의 정신적 구심점을 형성해 갔다. 좀더구

체적으로 설명하면 죄의 고백과 영적 생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하나님의약속과 예

언 성취를확신하며, 애국과구국의일념으로초창기의교회를성장시켜나간것이다. 

울산에 병영교회와 제일교회가 세워진 이래 1 0 0년 전후의 세월이 지났다. 현재울

산에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그리스도교등 다양한 형태의 종단

과 종파가 교리를 통한 종교활동을 펴고 있다.

<표 1> 울산지역개신교 현황 1 9 9 9년 1 2월 3 1일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사
회

문
화

4 9 6
울주군

8 0

2 0 1

6 , 8 0 9

북 구

5 5

8 7

6 , 2 0 3

동 구

8 1

1 6 2

1 9 , 6 5 9

남 구

1 2 5

2 3 8

2 2 , 2 1 9

중 구

8 7

1 9 1

1 4 , 4 1 6

계

4 2 8

8 7 9

6 9 , 3 0 6

구 분

교당수

교직수

신도수

병영교회



2. 울산의개신교 현황

울산의 개신교 현황을 종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울산지역구·군의종단별 개신교 현황

자료 : 울산광역시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한편 이들 교회중 오래된 교회를 종단별, 설립연도별로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울산지역장로교의 설립연도별 소재 현황

종

교

4 9 7

중 구

8 4

6 4

3

3

6

1

1

6

북 구

5 5

4 7

1

2

3

2

울주군

7 9

6 6

1

2

3

7

동 구

7 9

5 5

6

6

5

7

남 구

1 2 0

7 9

1 5

8

9

9

구 분

계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그리스도교

기타

주 소

울주군두동면은편리3 1 3

울주군두동면천전리2 6 5

남구신정1동 3 6 6 - 1

울주군삼동면보은리3 0 7

동구방어동3 6 0 - 1 0

울주군두동면구미리2 1 0

남구장생포동8 7 - 7

중구우정동6 0 8 - 4

울주군웅촌면곡천리3 3 0

울주군언양읍평리5 5

울주군범서읍천상리6 3 1

북구정자동1 3 6

남구야음동4 7 1 - 7 9

울주군상북면가천리6 6 0

울주군두동면만화리6 - 8

북구농소읍시례동9 6

울주군법서읍척과리7 7 1 - 1 0

울주군언양읍동부리1 5 1 - 5

교 회

은편교회

천전교회

울산제일교회

보은교회

방어진제일교회

성산교회

장생포교회

울산침례교회

웅촌교회

평리교회

천상교회

정자교회

대현교회

중남교회

화전교회

성혜교회

척과교회

언양교회

설립일자

1899. 12. 25

1901. 17. 20

1906. 12. 15

1908. 13

1925. 18. 12

1948. 12. 13

1948. 10. 12

1949. 13. 11

1949. 11

1950. 16. 14

1950. 10

1950. 12. 25

1951. 11. 15

1953. 13. 15

1953. 14. 15

1953. 15

1953. 16

1954. 16. 27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표 4> 울산지역 교회의 종단별 설립연도 및 소재 현황

사
회

문
화

4 9 8

주 소교 회 설립일자

남구신정2동6 9 5 - 1

동구일산동4 6 1 - 1 2

남구신정4동 8 6 6 - 3

동구일산동4 6 1 - 1 2

남구신정4동 9 3 2 - 1 2 3

남구야음2동8 6 3 - 2

남구신정1동6 9 8 - 1 2

동구전하동5 4 4 - 1 6 6

남구신정4동 8 7 2 - 6

중구우정동2 7 6 - 1 0

남구신정1동5 6 8 - 3

남구신정동1 6 4 4 - 6

남구신정동1 9 5 - 8

중구태화동4 5 9 - 4

남구신정동1 1 2 1 - 2 0

동구전하2동6 3 5 - 8

중구반구동5 5 - 8

중구반구동5 5 - 8

남구달동 8 7 8 - 4

남구신정4동 8 7 2 - 6

중구태화동3 0 - 1 5

성광교회

시온성결교회

울산성결교회

서부교회

울산제일성결교회

울산감리교회

성은교회

반석교회

은혜교회

울산침례교회

울산성서침례교회

성일교회

대성교회

순복음교회

제칠일안식일예수

성실순복음교회

구세군

그리스트교

강남교회

은혜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

종 단

기독교에대한

하나님의성회

침례교

그리스트교

구세군

나사렛

오순절

감리교

1971. 17. 14

1973. 13. 13

1973. 12. 11

1974. 13. 11

1978. 15

1962. 15. 19

1974. 17. 18

1975. 15. 25

1 9 7 9

1 9 4 9

1972. 11. 15

1977. 13. 19

1977. 14. 13

1969. 11 23

1978. 13. 15

1978. 14. 12

1951. 18. 21

1951. 18. 21

1 9 5 2

1976. 14. 25

1971. 11. 20

주 소

남구선암동1 8 1 - 6 5

남구달동8 8 5 - 1 0

울주군두동면구미리1 2 0 7 - 2

울주군두서면내와리9 8 4

남구신정1동 1 1 3 0 - 7

울주군상북면길천리8 1 6

남구신정2동6 6 5 - 3

북구농소읍호계동6 7 5

북구농소읍신천동7 4 5 - 6 5

울주군삼동면작동리9 2 4 - 1

남구매암동산 9 7

울주군상북면산전리9 6 0

교 회

동산교회

강남교회

구미교회

외와교회

울산남교회

길천교회

대흥교회

호계교회

신천교회

작동교회

대암교회

상북교회

설립일자

1954. 17. 11

1958. 13. 15

1959. 17. 20

1961. 13. 17

1961. 19. 17

1962. 12

1965. 12. 17

1965. 14

1965. 14. 11

1967. 14

1967. 10. 17

1968. 13



자료 : 울산광역시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표 5> 울산지역교회의 교직자 및 신도수 현황

자료 : 울산광역시문화관광과 내부자료

종

교

4 9 9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그리스교

기타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안식교

침례교

그리스교

기타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기타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기타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중구

구 분 종 단
계 남

교직자 신도수

여 계 남 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1 4 2

4

4

1 4

2

3

8

1 4 7

3 0

1 4

1

1 2

6

1 8

1 2 0

7

8

1 0

7 9

1

2

3

2

1 4 7

1

2

3

1 1 1

4

4

4

1

3

6

1 2 8

2 5

1 1

1

1 1

3

1 1

1 0 1

7

8

6

6 1

1

2

3

2

1 0 4

1

2

3

3 1

0

0

1 0

1

0

2

1 9

5

3

0

1

3

7

1 9

0

0

4

1 8

0

0

0

0

4 3

0

0

0

1 , 8 5 5

3 2 9

2 8 0

6 9 0

5 0

2 8 5

8 2 7

1 2 , 0 3 3

1 , 8 2 5

2 , 8 4 0

2 0 0

1 , 5 3 0

1 4 0

5 4 0

1 4 , 6 6 9

2 , 2 1 1

8 5 0

5 4 5

5 , 8 2 2

5 0

5 0

2 3 0

5 1

6 , 2 4 2

6 0

4 2

9 5

4 , 7 9 5

1 4 0

9 7

2 7 0

2 0

9 3

2 5 1

4 , 5 6 4

7 3 0

1 , 1 2 1

8 0

9 0 0

4 0

2 7 5

5 , 8 8 4

8 7 0

3 5 0

2 3 9

2 , 2 2 6

2 5

1 5

8 0

2 4

2 , 1 9 8

2 2

1 0

3 0

7 , 0 6 0

1 8 9

1 8 3

4 2 0

3 0

1 9 2

5 7 6

7 , 4 6 9

1 , 0 9 5

1 , 7 1 9

1 2 0

6 3 0

1 0 0

2 6 5

8 , 7 8 5

1 , 3 4 1

5 0 0

3 0 6

3 , 5 9 6

2 5

3 4 5

1 5 0

2 7

4 , 0 4 4

3 8

3 2

6 5

주 소교 회 설립일자

남구신정3동 2 2 - 2 5울산천부교회

종 단

전도 1954. 7. 1



3. 울산의개신교 의례와 의식1 )

개신교에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분‘하나님’뿐이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피

조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적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 권능의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

대화하는인격적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그가‘야훼( Ya hweh )’이다. 

개신교의세계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1 6절에 요약돼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 주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의 인간사랑, 멸망에서 벗어난 영생의

약속 등이 이 문장 속에 응집돼 있다. 개신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배워서

실천하고널리 전파하는종교이다.

개신교의 최대의례는 예배이다. 예배는 하느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응답

하는 일이다.

•주일 낮 예배 : 예전적 형태를 철저히 갖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전통적인 시

간은 주로 오전 1 1시이며, 교회에 따라 약간씩의 변동이 있다. 예배의 절차도 교단

별, 교회별로세부적 차이가 있다. 

•저녁예배 :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을 온전히 하나

님께 맡기기 원하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주일저녁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

배가 있다. 주일저녁에 헌신예배도 드린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기관의 구성원

들이 주님의 일에 삶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예배순서를 주관한다. 최

근 들어서는 예배시간을 오후 3시 무렵으로 바꾸어 저녁 예배가 아닌 오후 예배로

드리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삼일 예배’라고 한다. 예수께서

3일만에 부활하신 의미도 되살리고 주간의 중간이 되는 밤을 택하여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음을 기도 드린다.

•대림절 : 성탄일 되기 4주전에 시작되는 대림절은 초기 교회부터 엄격히 지켜왔던

절기이다. 성도들은예수께서 성탄절에 오신 과거적 사건과 중생의 차원에서 새롭게

주님을 영접한 현재적 의미를 마음에 새긴다.

•성탄절 : 335년경 로마에서 당시의 동지였던 1 2월 2 5일을 탄생일로 지키게 되고

5세기에 이르러 서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 기간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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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다. 이전통은 오늘의 개신교 내에서도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사순절 : 부활절을 위하여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준비의 시기이며 주님

의 수난과 죽음에 설교의 초점을 맞춘다. 개신교는 교회에 따라 4 0일 전체를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 참회와 기도 중심의 행사를 갖기도 하지만 대체로 마지막 7일

의 고난주간을 뜻깊게 지킨다. 특히 목요일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고 금요일에는 금

식하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여예배드린다.

•부활절 :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절이 축일 중의 축일이다. 부활절의 날짜는

3 2 5년 니케아회의의결정에 따라 봄의 첫날인 3월 2 1일 지난 만월 후의 첫 주일, 또

는 만월이 주일인 경우 그 다음 주일이 된다. 한국의 개신교는 부활절 새벽이 오면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한 곳에모여 예배드리는 전통이 있다.

•송구영신 예배 : 간혹‘0시 예배’라고 부르기도 하며, 새날을 맞는 한국교회의 참

회와 소망을 하나로 묶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12월 3 1일 밤1 1시 온 가족이 교회

에 나와저물어 가는 한해를 돌아보며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린다.

<신춘희, ‘울산예술’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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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기타 종교

1. 천도교

천도교(天道敎)는 포덕(布德) 원년(단기4 1 9 3년, 서기 1 8 6 0년) 4월 5일 경주 용담

에서 수운대신사(水雲大神師) 최제우(崔濟遇)의득도에 의해 창도된 종교이다. 초기

에는 동학(東學)이라고 하다가 포덕 4 6년( 1 9 0 5년) 12월 1일 의암성사 손병희(孫秉

熙)에 의해 천도교로개칭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도교는 온 누리에 한울님의 덕을 펴서 널리 창생을 건지어 보국안민하고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창도됐다. 낡은 선천시대(先天時代)가 무너지고 새로운 후천

시대(後天時代)의 새 문화, 새 역사를 열어나가는 개벽운수를 맞이하여 천도교가 창

명됐다. 동학이일어난 조선말기는 유교가 쇠퇴하고 사회가 극도로 부패하여 민생이

도탄에 헤매고 있을 때 서양의 물질문명과 함께 천주교가 들어왔다. 한편으로는 서

구열강의 동양침략으로 민심이 불안해지는 등 사회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그래

서 사람들은 정감록 등의 참서를 믿는가 하면 십승지지(十勝之地)를 찾아가기도 하

고 혹은 천주교로 쏠리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성종교는 민심을 향도할 만한 기

능을 상실하여 당시 사회는 새로운 문화교체의 대전환을 요청하게 되었다. 마침내

수운대신사께서 경신( 1 8 6 0 )년 4월 5일 한울님의 계시로 무극대도(無極大道) 동학을

창건했다. 대신사는도(道)는 천도(天道)요, 학(學)은동학(東學)이라했다. 또한사람

마다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侍天主)의 새로운 신앙과 사람이 곧 한울님이

요, 사람을 한울같이 섬겨야 한다는 인내천(人乃天),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진리를

설법했다. 그리고 동경대전(東經大全)과 용담유사(龍潭遺事)를 직접 저술했는데, 이

것이 동학 천도교의 기본 경전이다.

1) 천도교 울산시 교구

울산은 천도교(동학)와 아주 관련이 깊은 곳이다. 지리적으로 동학의 발상지인 경

주 용담정과 가깝고 득도 전 수운 최제우 대신사가 4 9일간 수도한 천성산 내원암,

적멸굴과도 인접해 있다. 또한울산은 대신사의 처가가 있는 곳이며, 득도의한 계기

가 된 을묘천서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최초로 접주제를 실시할 때‘울산접주 석군

호’라고 교서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울산에 상당한 교세가 있었음을 짐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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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울산시 중구 유곡동 여시바윗골의 경우 1 8 5 4년(포덕 전 6년) 10월부터

1 8 5 9년 1 0월(포덕 전 1년)까지 5년간 3칸 초옥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머문 곳으로

유명하다. 대신사는 1 8 5 5년 3월 3일 이곳에서 이인(異人)으로부터 천서를 받고 신

비한 체험을 했으며, 천도대각의 기틀이 되는 4 9일 수련을 행했다.

그러나 그 이후 불행하게도 천도교 신앙의 맥이 끊겼다 이어졌다 했다. 여기에 대

한 흔적은 지역 원로들을 통해 일부나마 확인되고 있다. 의암 손병희성사 때는 울산

(울주군 상북면)의 천도교인들이 주축이 돼 언양 3·1운동을 주도했다. 울산시 울주

군 상북면(당시 울주군 삼남면)에 천도교가 포교되기 시작한 것은 1 9 1 0년 9월 이후

부터이다. 동면 거리(巨里)에 천도교 울산교구가 설치되어 교인을 포섭하면서 포교

가 개시됐다. 초대교구장에는 최해규(崔海奎)가취임했다. 

3·1운동당시에는 김교경(金敎慶)을 중심으로 이규장(李圭章), 이규로, 이규천(李

圭千), 최해선(崔海璇) 등 열성교도가 뭉쳐 종교활동을 강화했다. 다른 한편 대대적

인 민중시위운동이 전개되리라는 예상 하에 교구조직을 다지고 의식 있는 교인들을

포섭해 나갔다. 이러한 때에 고종황제의 인사참배를 위해 서울에 체류 중이던 교구

장 김교경이 3·1만세운동을 목격하고 독립선언문과 국민회보에 실린 기사를 울산

교구에 보내왔다. 이에 이규장이 서울로 급파돼 교구장을 만나 거사지시를 받고 언

양으로 돌아와 교구중진회의를열었다. 

이규장을 비롯해 최해규, 곽해진, 이규천, 유철순, 이규로, 이무종등 7인이 회의

에 참여했으며, 5월 3일(음력 4월 2일) 언양 독립만세의 거사를 결의했다. 거사 총

참획에 이규장, 이무종을 선임했다. 이규장은 조직연락과 동원을, 이무종은 선언문

등사와 태극기 제작을 각각 분담했다. 거사는 5월 3일 언양장터에서 독립만세 소리

와 함께 시작됐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운집한 군중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거사 대

열에 참가했다. 이 날 거사로 4명이 부상당하고, 23명이체포 투옥됐으며, 김락수가

고문으로 옥사했다. 

한편 포덕 1 1 0년대( 1 9 6 0년대) 울산에서는함경북도에서단신 월남한 김이관(직암)

이 농사짓는 지방민과 영세상인, 그리고 실향민들을 규합, 부산 남부교구를 오가며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 경북 안강 출신의 이연덕(인암)도 울산직업안내소

를 운영하면서 주변 인물을 규합해 부산 영도교구를 오가며 당시 새인간 연맹활동

등 신앙의 맥을잇고 있었다. 그러나두 사람은 서로 왕래가 없었다.

포덕 1 2 0년( 1 9 7 9년) 차굉태(성암)가 천도교 중앙총부를 찾아 당시 교무관장(이중

응)을 전교인으로 하여 교화관장(임운길)의 집례로 입교절차를 밟았다. 아울러 울산

에 내려와 직암, 인암 두분을 만난 뒤 울산교구를 세우기로 약속했다. 그에앞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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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 울산시교구 건립추진위원회’간판을 걸고 위원장에 이연덕, 교화에 김이관, 교

무에 차굉태, 경리에 최문환을 첫 임원으로 선출했다. 중구성남동 제1직업안내소사

무실을 임시 교당으로하여 매 시일식을 봉행했다.

포덕 1 2 2년( 1 9 8 1년) 4월 1일 중앙총부로부터 마침내 역사적인 천도교 울산시교구

가 인준됐다. 차굉태의 자택을 담보로 총부재단에서 3 0 0만원을 지원 받아 중구 옥

교동 소재 건물 5층을 임대해 교구 현판식을 가졌다. 그 후 교당건물 신축 관계로

교구를 다시 중구 성남동 제1직업안내소로옮겼다. 

포덕 1 2 5년~ 1 2 7년( 1 9 8 4년∼1 9 8 6년) 중 울산시 교구는 김이관(교구장), 차굉태(교

화부장), 이종칠(교무부장), 정보기(경리부장), 이연덕(감사장), 주재석, 박석조(이상

감사)가 이끌었다. 포덕 1 2 6년( 1 9 8 5년) 당시 교구장이던 김이관이 사의를 표함에 따

라 차굉태가 제3교구장을 맡았다. 청년회(회장 정보기)에서는 회지『청서』1, 2호를

발간하고, 천성산적멸궁 입구에 천도교‘수운 최제우 득도전 수도장’이란 화강암입

간판을 세웠다. 포덕1 2 7년( 1 9 8 6년) 여름 중구 성남동 제1직업안내소에 있던 교구를

중구 남외동으로 이전했다. 발행이 중단된 교구 월회보( 1 3호)를 속간하고, 목요강좌

개설, 제체수련 실시, 청년조직 등을 강화해 나갔다. 포덕 1 2 8년~ 1 2 9년( 1 9 8 7년

~ 1 9 8 8년)에는 교구임원의 임기를 총부임원의 임기( 2년)와 맞추고, 3월 8일 여성회

지부도조직했다. 이병화가회장, 최영자가부회장, 정보수가부회장을맡았다. 

포덕 1 3 0년~ 1 3 1년( 1 9 8 9년~ 1 9 9 0년) 울산시 교구는 이연덕(교구장), 박충구(교

화), 정보기(교무), 이동완(경리), 김이관(감사장), 차굉태, 김상녀(감사), 이평규(청

년회장), 정홍숙(여성회장)등 임원진이 이끌었다. 청년회원이 주축이 돼 천도교 홍

보에 주력하면서 숙원이던 교당건물을 짓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성초등학교

뒤쪽 향교 소유부지를 임대해 교당을 조립식으로 신축해 이전했다. 그러나 여러 가

지 문제가 발생, 교구건물에대한 책임을 이연덕 교구장이 지기로 하고 북구 효문동

교당으로 이전했다. 한편 박충구 교화부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교구장의 직무를 대

리했다.

포덕 1 3 2년( 1 9 9 1년) 3월 2 2일 시일식후 교구회의를 개최하여 박충암을 교구장으

로 하는 등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포덕 1 3 3년( 1 9 9 2년) 5월 염포 삼거리 근처

신축건물 2층으로 교당건물을 이전했다. 포덕 1 3 7년( 1 9 9 6년)부터 연7회 기준으로

자체 합동수련회를매월1회씩(매월1∼7일까지) 강화했다. 

울산시교구는 현재 교인 모두가 교세를 확장하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스승님의 가

르침을 따르고 한울님의뜻을 헤아려 수도에 정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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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도교의신앙대상과 경전

천도교의 신앙대상은 한울님이다. 한울님

을 믿되내 몸에모시고있다고믿으며, 부모

님 같이 정성·공경·믿음으로 섬긴다. 그래

서 시천주 신앙이라고 하고 인내천(人乃天)

이라고 한다. 인내천은 천도교의 종지이다.

인내천은‘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이다.

천도교의 목적은 개인적으로 도성덕립(道成

德立), 즉자아완성하는데있고, 사회적으로

보국안민(輔國安民), 포덕천하(布德天下), 광

제창생(廣濟蒼生), 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

에 있다. 한마디로사람마다 한울사람이되어 하늘나라를건설하자는것이다.

천도교의 경전으로는 대선사가 직접 지으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있으며, 제

2, 3세 교조가 설법하신 것을 모아 수록한 해월신사법설과 의암성사법설이 있다. 동

경대전은 대신사의 도에 대한 가르침이나 종교적 수행을 담은 경편 등과 많은 시문

들로 구성돼 있으며 동학의 요체와 천도를 밝히고 있다. 내용은 포덕문, 논학문, 수

덕문, 불연기연의 4편과 주문, 팔절 등 각종 시구들로 순 한문본으로 되어 있다. 용

담유사는 가사체의 형식으로 동학의 교의를 보다 보편적으로 폭넓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선사의 가르침을 노래로 지은 것이다. 교훈가, 안심가등 8편과 부록으

로 순 한글로 되어 있다.

3) 천도교의의례와 의식1 )

천도교에서는 집회장소를 교당(敎堂) 또는 성화실이라고 한다. 인사할 때는 좌석

이 의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 채로 경건한 자세로 허리를 구부리고 절을 한다. 의자

가 없는 방에서는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출입할 때는 참

례원들에게 공동으로인사하며반드시 한울님께 고하는 심고(心告)를행한다.

천도교 의절의 기본정신은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 수심정기(守心正氣) ,

성경신(誠敬信), 이신환성(以身換性), 천지부모(天地父母), 사인여천(事人如天), 부화

종

교

5 0 5

언양 작천정인내천바위

1) 문화체육부, 1996, 『한국종교의 의식과예절』.



부순(夫和婦順), 부인수도(婦人修道)로나눈다.

천도교의종교력에 따른행사의례는 다음과 같다.

•천일기념식( 4월5일 1 1시) : 포덕1년4월5일은대신사께서한울님으로부터오심즉여심

의계시를받아득도한날로‘천일기념일’이라고하며, 매년기념식을거행한다.

•지일기념식( 8월 1 4일 1 1시) : 포덕4년8월 1 4일 해월선사께서대신사로부터도통

을 이어받은 날로‘지일기념일’라고 하며, 매년기념식을 거행한다. 

•인일기념식( 1 2월 2 4일 1 1시) : 포덕 3 8년 1 2월 2 4일은 의암성사께서 해월신사로

부터 도통을 이어 받은 날로‘인일기념일’이라고 하며 매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도일기념식( 1월 1 8일 1 1시) : 포덕 4 9년 1월 1 8일 춘암성사께서 의암성사로부터

대도주직을 승통받은 날로‘도일기념일’이라고 하며 매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현도기념식( 1 2월 1일1 1시) : 포덕1 2월 1일은의암성사께서동학을 천도교로 대고

천하한 날로‘현도기념일’이라고 하며, 포덕의날로 정해 기념식과 포덕선전 활동을

전개한다.

•3·1절기념식( 3월 1일 1 1시) : 포덕 6 0년(기미) 3월1일은천도교가 독립만세운동

을 주도한 날로 이날을 기리기 위해 매년 3·1절기념식을 거행한다.

•동학혁명기념식( 3월 2 1일 1 1시) : 포덕 3 5년 3월 2 1일은 동학군이 탐관오리의 학

정에 항거하여 전라도 고부에서 동학의 접주 전봉준장군의지휘 아래 제폭구민(除暴

救民), 척양척외(斥洋斥倭)의깃발을 높이 들고 총궐기한 날로 이날에 기념식을 거행

한다.

•탄신기도식 : 대신사를 위시하여 해월신사, 의암성사, 춘암성사의 생신을 경축하

는 기도식으로 이날은 전체 교도가 자택에서 오후 9시경에 기도식을 거행한다. 대신

사 탄신일(포덕 전 3 6년 1 0월 2 8일), 해월신사 탄신일(포덕 전 3 3년 3월 2 1일), 의

암성사 탄신일(포덕2년4월8일), 춘암성사탄신일( 2월 1일포덕전 2년). 

•환원기도식: 대신사 순도를 위시하여 해월신사순도, 의암성사환원, 춘암성사환

원을 추모하는 기도식으로 오후 9시경 자택에서 거행한다. 대신사 순도일( 3월 1 0일

포덕 5년), 해월신사 순도일(포덕 3 9년 6월 2일), 의암성사 환원일(포덕 6 3년 5월

1 9일), 춘암상사환원일(포덕8 1년 4월3일) .

이밖에 매년 1월 1일 1 1시경에 하는신년배하식 등이 있다.

2. 기타 종교

이 중 원불교는 1 9 1 6년 박중빈(호 소태산)이 일원상의 진리를 깨닫고 창조한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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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소태산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으로 그려 상징하고,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응보의 이치가 서로 바탕하였다고 했다. 이 일원상의 진리는 모든 존재를 서로

가능케 하는 큰 힘과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생명의 관

계를‘은(恩)’이라고 한다. 인간은큰 은혜를 자각하여 항상 감사하고 보은한다면 진

리의 위력을 얻게 되고, 자신은언제나 상생상화하는기운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원불교의 경전은 9종교서 및 그 밖의 교서로 나누어져 있다. 9종교서는 정전대종

경, 불조요경, 예진, 성가, 정산종사법어, 세전, 원불교교사, 원불교교헌을말한다.

통일교는 1 9 5 4년 문선명에 의해 서울에서 창립됐다. 유일신이신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아버지로 믿고, 신구약성서를 경전으로 믿는 것을신앙의 신조로 삼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국에 재림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점이다. 통일

교의 교리서인 원리강론의 경우 창조원리와 타락론, 복귀원리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세부분 외에도 인류 역사종말론과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

적, 부활론, 예정론, 기독론, 재림론등을 다루고 있다.

이밖에 울산지역에는 대종교, 미륵대도, 한불교천지종, 천존회, 한얼교, 일관도,

갱정유도, 수운교,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증인 등이 있다.  

<표 1> 울산지역기타 종교 현황

자료 : 울산광역시문화관광과 내부자료

<신춘희, ‘울산예술’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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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일

1947. 18. 26

1 9 7 0

1975. 18. 13

1983. 14. 13

1989. 12. 15

1981. 12. 18

1988. 10

1 9 6 3

1954. 17. 11

1983. 12. 10

1975. 17. 13

1983. 17. 11

주 소

중구교동 2 0 9 - 4

동구전하2동 6 5 2 - 8

남구신정1동 5 1 8 - 1 8

중구반구동4 3 - 1 1

중구태화동1 7 0 - 3

남구신정1동 1 2 5 4 - 2

남구신정4동 8 7 0 - 7

남구신정4동 8 7 0 - 7

남구신정동2 2 - 5 5

동구전하동6 9 0 - 1 2

남구신정2동 6 5 2

중구복산동4 0 - 2 1

종 교

원불교울산교당

통일교회

울산통일교회

대한천리교울산교회

대순진리회울산회관

원불교남울산교당

하나님의교회

천리혜성교회

한국천부교울산교회

안식교방어진교회

몰몬교밀알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

여호와의증인왕국회관


